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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예술인들은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? 

경기도 예술인 웹진 <아톡(Artalk)> 창간호 발간

▶ 경기도 예술인들이 직접 만드는 경기도 예술인 웹진 <아톡(Artalk)> 발간

▶ 경기도 예술인이 모여 제목부터 주제, 발간 플랫폼까지 직접 기획

경기문화재단(대표이사 유인택)이 지원한 경기도 예술인 웹진 <아톡(Artalk)> 창간호가 발간되

었다. 

 

<아톡(Artalk)>은 경기도 예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, 정책적 담론을 스스로 형성할 수 있는 

장(場)을 만들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이다. “예술인에게 지원은 하되 개입은 하지 않는다”는 

철저한 팔길이 원칙에 따라, 경기문화재단이 아닌 경기도 예술인이 직접 만들어 별도의 플랫폼

에서 발간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. 

경기도 예술인 웹진 <아톡>을 발간한 예술인 그룹은 2022년 경기문화재단이 경기도 예술 현

장의 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진행한 ‘찾아가는 예술인 정담회’와 ‘경기 예술인 소통 회의’에 

참여했던 소통 위원들로 구성되었다. 하반기부터 매달 워킹 그룹을 통해 웹진의 운영방식, 이

름, 주제 및 구성 등을 결정하여 예술인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전반을 일궈냈다. 

그 결과 첫 호의 주제는 ‘예술인과 가족’으로, 한 명의 예술인과 얽힌 다양한 예술인 가족의 이야

기를 들을 수 있다. 예술인 부모의 입장에서 본 아이의 예술교육부터, 역으로 예술인의 가족으로 

살아가는 예술인의 이야기, 특별 기사로는 가족이라는 주제를 넓혀 또 다른 가족의 형태라고 할 

수 있는 대안 공동체 ‘홍동 마을’에 대한 기사까지, 전문 필진이 아닌 진솔한 예술인들의 이야기

를 담았다. 

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“이번 경기도형 예술인 웹진 <아톡>이 경기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이

야기하고 공감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.”며 “전문 필진이 아니라 경기도 예술인이 직접 

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은 이번 웹진을 시작으로, 경기도 예술인 모두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

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 고 전했다.

경기도 예술인 웹진 <아톡(Artalk)>은 누리집(https://c11.kr/194z5)에서 확인 가능하다. 

https://c11.kr/194z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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